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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을 앗아간 감염병은 무엇일

까? 그 충격의 정도만 보면 중세 유럽을 강타한 페스트, 1차  

세계대전보다 치명적이었던 ‘스페인독감’을 떠올릴지 모른

다. 하지만, 두 감염병 모두 두창에 비할 바는 못 된다. 오죽

했으면 우리 조상들은 ‘마마’라는 극존칭어를 붙이고 ‘배송굿’

까지 했을까.

때문에 제너(Edward Jenner)가 이를 퇴치할 수 있는 우

두법을 개발한 것은 의학사적으로 기념비적인 사건일 수밖

에 없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단지 의학적 차원에 머물지 않

는다. 정작 기본 원리나 발견 과정 자체에서는 근대적인 면

우두법 도입으로 수많은 민중의 생명을 구하고  
자주적 근대의료의 기틀을 놓은 지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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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1855년	5월	15일	서울	낙원동에서	출생

						 1879년	부산	제생의원에서	종두법	실습,	충주	덕산면	처가에서	최초로	우두법	시술	

						 1880년	서울에	우두국	설치,	김홍집	수신사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감	

						 1882년	전주와	공주에	우두국	설치	

						 1883년	문과	급제	

						 1885년	‘우두신설’저술	

						 1891년	‘신학신설’저술	

						 1893년	교동에	우두보영당	설립	

						 1894년	형조참의,	좌부승지,	한성부윤,	대구판관,	진주목사	

						 1895년	동래부사	

						 1899년	의학교	초대	교장	

						 1906년	‘자전석요’저술(1909년	발행)

						 1907년	대한의원	교육부	교관	및	학감	

						 1908년	대한의원	학생감,	국문연구소	위원	

						 1914년	계동에	유유당(幼幼堂)	개설	

						 1917년	조선병원	원장

						 1928년	조선	종두	50주년	기념식에서	표창	

						 1935년	2월	1일	서울	교동	자택에서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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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를 찾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근대화의 상징’으로서 여겨

졌으며, 특히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서구문물 수용의 교두

보 역할을 했다.

일본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오가타 고안(緖方洪庵)

이 주도한 우두법 도입을 계기로 비주류였던 난학(蘭學)의사

들은 막부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이 난학의사

들이 1858년 수도 에도(도쿄)에 세운 오타마가이케 종두소

(お玉ヶ池 種痘所)는 3년 만에 서양의학소가 되었고, 바로 

이곳에서 본격적인 일본의 근대의학교육이 시작된다(일본의 

명문 도쿄의과대학은 이 오타마가이케 종두소를 기원으로 

삼고 있다). 이 서양의학소의 책임자로 추대된 이는 다름 아

닌 오가타 고안이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의료계뿐 아니

라 각계각층에서 일본의 근대화를 이끌었다(근대일본의 설

계자로 불리는 후쿠자와 유키치도 그의 제자다).

꼭 같지는 않아도 한국에서 유사한 흐름을 이끈 인물이 있

다. 바로 지석영이다. 지석영이 처음 우두법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스물두 살 때인 1876년이었다. 문호개방이 시작된 

그해, 그의 스승인 박영선이 수신사 김기수의 수행원으로 일

본을 방문하여 ‘종두귀감(種痘龜鑑)’을 입수했고, 조선에 돌

아와 이를 지석영에게 전한 것이다. 의학은 이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지석영은 1879년 9월 부산의 일본 해군 소속 

제생의원(濟生醫院)을 찾았다. 지석영은 이곳에서 두 달간 

원장 마쓰마에 유즈루(松前譲)와 해군 군의 도쓰카 세키사

이(戸塚積斎)로부터 우두접종법을 익히고 두묘(痘苗)와 종

두침(種痘針)까지 받아 돌아왔다.

지석영은 두묘가 쉽게 상하고 오래되면 효과가 떨어진다

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귀경길에 처가인 충주 덕산에 들러 

두 살배기 처남에게 시험하였다. 장인에게 ‘믿지 못할 미친 

사위’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시행한 이 첫 우두접종이 성공

하자, 자신감을 얻은 지석영은 40여 명의 아이들에게 추가

로 시술하여 우두법의 효과를 거듭 확인하였다. 우리나라 최

초로 우두법이 성공한 순간이었다. 지석영은 훗날 이 순간의 

감격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나의 평생을 통해 볼 때 과거를 했을 때와 귀향살이에서 

풀려나왔을 때가 크나큰 기쁨이었는데 그때에 비한다면 아

무것도 아니었죠.”

한성으로 돌아온 지석영은 1880년 2월 사설로 우두국을 

설치하여 우두법을 보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어

디까지나 제생의원에서 보내온 두묘에 의존한 것이었다. 종

두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위해선 직접 두묘를 제조할 수 

있어야 했다. 부족함을 느낀 지석영은 1880년 5월 김홍집 사

절단의 수행원으로 일본을 직접 방문해, 위생국 우두종계소

에서 두묘 제조법과 저장법 등 종두사업에 필요한 거의 모든 

지식과 기술을 습득했다. 1880년 9월 귀국한 지석영은 한성

에서 종두장(種痘場)을 차리고 온전히 자력으로 종두사업을 

추진해 나갔다.

그러나 격변의 시기였던 만큼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1882년 6월 임오군란이 일어난 것이다. 이때 무당들도 합세

해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아간 종두장을 개화운동의 텃밭

으로 몰아 불태워버렸다. 지석영도 첫 우두를 성공했던 처가

로 몸을 피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위축되지 않았다. 군란이 

수습된 이후 개화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상소문을 올리는 등 

개화파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종두사업을 전개해 나갔다.

지석영의 이러한 노력은 각 지역의 관리들까지 움직였다. 

1882년 말에는 전라도 어사 박영교의, 1883년에는 충청도 

어사 이용호의 초청을 받아, 한성뿐 아니라 전주와 공주에

도 우두국을 설치하여 종두 보급을 확대해 나갈 수 있었다. 

이에 힘 받은 지석영은 ‘우두신설(牛痘新說)’을 발간하여 우

두법 보급에 박차를 가했다. 급기야 조선정부도 움직였다. 

1885년 지석영은 충청도 우두교수관으로 임명됐다. 지석영

의 협조 하에 진행된 조선정부의 우두국 설치는 1885년 11

월 충청도를 시작으로 1886년 10월 경기도를 마지막으로 전

국적인 틀을 갖추었다.

공을 인정받은 지석영은 1887년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 

정사품 벼슬)까지 올랐다. 그러나 또다시 시련이 닥쳤다. 국

가의 각 분야 실정을 지적하다 조정의 미움을 받아 5년간 전

라도 강진 신지도로 유배됐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도 우

두법 보급에 힘썼을 뿐 아니라, 지적인 도약을 이루어냈다. 

1891년 서양의학에 의거한 위생학서이자 예방의학서인 ‘신

학신설’을 한글로 간행한 것이다.

지석영의 근대의료 수용에 대한 열정은 거기서 멈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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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그는 1898년 의학교 설립을 청원하여 한국 최초의 

근대식 의학 교육기관인 의학교가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역

할을 했다. 그리고 오가타 고안이 그랬던 것처럼 의학교 교

장으로 추대되었다. 지석영은 1899년 3월 28일부터 일제

가 의학교를 대한의원으로 통폐합한 1907년 3월 15일까지 

8년 동안 교장으로서 의학교를 이끌며, 36명의 근대식 의

사를 배출했다.

의학교 교장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한글 보급에 보다 

힘을 기울였다. 1908년 2월에는 국문연구소 위원으로 임명

되었으며, 1909년에는 ‘자전석요(字典釋要)’를 간행하여 한

자의 해석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1910년 8월 한

일병합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초야에

서 여생을 보냈다. 그래도 평생의 과업은 놓을 수 없었던지, 

1914년 유유당(幼幼堂)이라는 소아진료소를 차려 80년의 생

을 마감할 때까지 아이들의 건강을 돌보았다.

살펴본 바와 같이, 지석영이 주도한 우두법 도입은 수많은 

민중의 목숨을 구했을 뿐 아니라 자주적인 근대의료의 기틀

이 되었다. 다만, 당시의 불안정한 정세, 특히 1905년 이후 

본격화된 일제의 개입으로 일본과 같이 확고한 자주적 근대

화의 기반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의 질곡 

속에 지석영 또한 일개 의생(醫生)으로 남아야 했고, 행보에

도 적지 않은 오점을 남겼다. 대표적으로 일제의 식민 통치

를 협조하기 위한 들어온 의사단체인 동인회(同仁會)의 고문

을 맡았으며, 한자통일회(漢字統一會)에서 주관한 이토 히로

부미 추도회에서 추도문을 낭독했다.

아무리 지석영의 업적이 높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적을 간

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을 감안하더라도, 그가 

개화기 근대의료 도입을 이끈 선각자였다는 사실만큼은 부

정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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